
1. 들어가며

수능 영어는 문제만 계속 푼다고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.

주변 친구가 ‘문제만’ 풀었는데 성적이 올랐다면, 다음 3가지 중 하나입니다.

- 기초가 있었지만, ‘수능 문제’에 적응이 안 되어 있던 경우
- 머리가 좋은 경우
- 운이 좋은 경우 

현 입시제도에서 ‘수능 영어’의 공부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

무작정 문제만 풀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 기출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
면, 공부방법은 명확한 하나의 길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 명확한 
공부방법은 성적상승으로 이어집니다.

필자가 ‘이 길이 맞다’라고 확신하기까지 달려온 세월이 무려 6년 정도 됩니
다.

‘수험생’ 입장에서 6년이란 시간은 누군가 보기에 어리석을 수 있지만, 또한 
지금 이 글을 쓰는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.

지난 6년간의 시행착오를 돌아보며, 제가 직간접적으로 거친 발자취입니다. 

- 인터넷강사 
(김기훈, 김정호, 정지웅, 이명학, 조정식, 션t, 전홍철, 조은정, 김광진)

- 동네 영어학원 선생님
- 약 5년간 누적된 수험생들의 기적적인 수기
- study code

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가 느낀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.

‘결국은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’


